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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신입생들에게 강의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나서 천국성령운동 기도회를 참여하러 교회 

장의자에 앉았는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힘이 빠졌

습니다.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돼서 예수님

께 제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간절하게 나를 찾아라. 네가 가

장 나를 간절히 찾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마

음으로 다시 나를 불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간절함을 찾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성자 주님 말씀 *

네가 나를 간절히 만나 달라고 이토록 눈물로 호소

하니 

내가 그 간절함을 듣고 얼른 너의 곁으로 왔다.

너는 왜 그리도 나에게 만나 달라고 간절히 불렀느

냐.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단 한 순간이라도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곤고해서,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이 너무나 마음이 공

허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이다.

내 사랑은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절함과 뜨거운 심정으로

한이 서린 너의 눈물로 간구할 때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는 

내 사랑을 느끼지 않고서는 

단 일 분 일 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그렇게 나를 만나는 것이다. 

너의 마음 지치고 지쳐서 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도 

너는 다시 또 이를 악 물고 기어올라

너의 마음을 쥐어짜고, 또 짜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애씀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수고 없이, 간절함이 없이 

나를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조건이다. 간절함은 사랑의 조건이다.

너를 언제나 간절히 원하는 나의 사랑만으로는 

너와 내가 교통할 수 없다.

박수를 칠 때 양 손바닥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듯이

나만 간절해서는 

너도 나도 사랑의 반응이 없다.

너도 간절해야 너와 내가 마음으로 만나 

사랑의 흥분, 사랑의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다.

영의 몸인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느끼는 것이냐.

바로 너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너와 나는 마음의 사랑이다. 

정신의 사랑이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너와 나는 영원히 사랑할 관계이다.

이 지구 땅에서 잠깐 만나고 한 순간 헤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다. 

너와 나는 영원한 인연이고, 영원한 만남이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쉽게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한순간 쓰고 버릴

비싼 집, 비싼 차를 얻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일하고, 땀 흘리며 

그것을 살 돈을 모으고 모아 

결국 그 수고한 대가로 너희가 원하던 것을 얻는데

하물며 나의 영원한 사랑을 얻으려면

얼만큼 수고해야 얻을 수 있겠느냐.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편하게,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너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 마음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임을 

나 예수는 이미 너의 마음속 근원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다 안다.

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나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 주고, 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였다.

너도 나를 얻기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희생하여라.

힘들더라도 고생되더라도 희생하여라.

그 희생과 그 수고는 

결국 영원한 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너는 사랑이 없으면 어찌 살겠느냐.

삼위도 너희 선생도 

사랑이 없으면 어찌 살아가겠느냐.

너를 살게 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사랑뿐임을 알아라.

사랑이 전부이다.

사랑한다.

늘 이렇게 간절히 나를 부르고 

찾길 원하는 너의 신랑 예수가.


